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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에게 있어서 ‘울림’은 이랬다． 2012년에 처음으로 발을 들였던 

대학교， 낮선 환경과 서투른 대인관계도 잠시였고 나는 점점 즐겁 

고 자유로운 대학생활에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． 서로 즐기며 놀다 

보니 사람과 사랑사이에서 전해져오던 선후배간의 신뢰 이런 것들 

이 나에겐 하나의 ‘울림’으로 다가왔다． 

그러던 중 남자라면 꼭 가본다는 군대를 가게 되었다． 군대에서 

보낸 21개월의 시간이 지나 내가 다시 대학교에 돌아왔을 때는 마 

치 신입생 때뫄 같이 모든 것이 어색했다． 처음으로 복학생이라는 

꼬리표와 함께 학교에 돌아왔을 땐 많은 것이 변해있었다． 그래도 

유독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 했던 탓에 적응하는데 많 

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다．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의 시선은 

슬슬 나 자신이 아냔 주변 사람들로 옮겨가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 

번년도 신입생들에제 눈길이 많이 갔다‘ 내가 정말 행복하고 즐겁 

게 지냈던 나의 신입생 시절， 나에게 그 시절을 선물해준 선배들 

처렴 나도 올해 신입생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하는 선배가 되고 

싶었다‘ 그러다보니 후배들도 나를 잘 따라와 주면서 나 역시도 

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기존에 내가 받았던 ‘울림꽈 비슷하면서 

도 다르게 다가왔다． 그 친구들이 내가 신입생 시절에 받았던 하 

나의 ‘울림’을 조금이나마 공유가 될 수 있길 원했고 이런 과정에 

서 나 역시도 그때의 ‘울림’과는 다른 새로운 ‘울림’을 받을 수 있 

었다． 

나에게 있어서 섀로운 ‘울림’은 나를 더 넓고 큰 곳으로 인도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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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．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‘울림’의 감정을 공유하고 

자 핫！ㄷ孑． 그러다 보니 선거활동과 대외활동도 많이 하거ㅣ 되었다． 

올해를 뒤돌아보며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． 나는 그 

저 여러 사람들과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좋아서 했던 행동들이었 

는데 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치켜세워주고 위로 밀어 주고 

있었다． 한해를 정리 하면사 나에게 ‘울림’은 여러 가지 의미로 자 

리 잡았다． 신입생 때 나를 즐겁고 기쁘게 해줬던 것이 재학생이 

되고 서는 나를 치켜 세워주고 일으카 주는 것으로 변해서 다가왔 

다． 앞으로 내가 살연서 또 어떤 새로운 ‘울링’들이 내게 다가올지 

기대 된다．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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